
산성염료
9 4년 산성염료의 생산은 총 6 4 5 4톤으로 9 3년대비 3.6% 증가한 것에 반해 수입은 3 7 9 5톤으로 3 0 . 6 %

증가해 수입증가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국내수요는 8 9 3 8톤으로 12.4% 증가했는데 이는 벤지딘을 비롯해 유독아민으로 제조된 염료의 사

용이 금지됨에 따라 피혁가공기업들이 외국산 산성염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9 4년1 2월 독일이 A z o염료에 대한 사용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 피혁가공기업은 독일의 규제를 피

할 수 있는 논벤지딘계 염료의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현상이 9 5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

으로 보인다.

따라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염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며 특히 산성염료의 6 0 %를 차지하고 있는

블랙염료시장을 놓고 가격경쟁이 활발하다.

BLACK NT(Acid Black 160)의 경우

K g당 1 5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9 5년상

반기에는 9달러까지 하락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현재 산성염료시장에서 두각을 나타

내고 있는 외국기업은 BASF Korea,

Ciba-Geigy, Sandoz Korea 등으로

C i b a - G e i g y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

죽용조제를 공급하고 있는 M E M C

H u l s에게 가죽용 염료의 판권을 이양

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9 4년 산성염료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

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으로 7 8 . 4 %

로 나타나 다른 염료에 비해 유럽의

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벤지딘계 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태

흥산업·경인양행·이화산업 등의 국내기업들은 논벤지딘계 제품의 시장화를 서둘러 9 5년6월 현재

연간수요 4 0 0톤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체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Black부문과 유색시장 잠식에 주

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입품에 다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 수입염료의 저가공략이 활발한데, 수입염료의 평균가격은 9 3년 K g당 1 6달러에서 9 4년에는 1 4

달러로 2달러 떨어졌으며 국내기업 및 수입염료간의 가격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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